
어명소 2차관, 당진항 현대제철소 피해상황 점검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7일(일) 오후 1시 40분부터  

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운송차량의 운송

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어 차관은 현대제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“현재 철강

업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철도·해상 운송만 진행하고 있어

11월 출하계획 중 47%의 물량만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,

ㅇ “철강산업은 자동차·조선·건설 등 우리 핵심산업에 필수소재를 

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, 출하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가경제에 

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□ 이어서 어 차관은 “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

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제품을 출하해서 

국민경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기 바라며,

ㅇ 운송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과 국토교통부,

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”며 금번 집단

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.

□ 또한, “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

계획으로, 화물연대는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

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혔다.

2022. 11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